[bookmark: _GoBack]심리학 강의

심리학 전공 학생의 일반 심리적 특성은 다른 논문에서 다루어지기에 상술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 전공 학생(특히 1학년)들은 심리학과를 선택한 동기, 지적 호기심, 사고력, 어학 실력, 정서적 안정성 등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다면 개론 교육을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초점으로 수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심리학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지니고 입학한다. 즉 다수의 학생들이 정신분석 또는 심령술과 같은 심리학의 작은 한 부분 또는 사이비 심리학을 마치 심리학의 전부 또는 본령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공 개론 교육의 큰 장애의 하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학생들의 그릇된 생각을 부정적인 수반 효과 없이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동시에, 심리학과 지망생들은 대개 인문계 출신인데 현 교육 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연과학적, 수리적 개념, 방법, 사고의 기초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내용과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로 등장한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 때문에 강사는 그 중요성에 따라 교육 목표의 순위를 변경하거나 목표 자체를 수정 또는 첨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 제시된 6개의 목표 이외의 목표를 첨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정신분석학 및 프로이트의 이론 등은 심리학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2. 과학 일반의 기초 개념과 방법 등에 친숙하게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